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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여성 Jane Lee, 이재인, 31세, 대학

졸, IT관련기업 종사자, 회사원 5년차, 연봉4천만원, 부모와 동거 

     Jane은 중견IT기업의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대

학을 졸업한 후 두번째 직장이며 작년에 진급을 한 후에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 남자친구는 있지만 주말에만 만나는 

편이며 아직 결혼 할 생각이 없지만 주변에서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슬슬 부러운 느낌이 든다. 주말의 저녁시간에는 헬스클럽에서 

운동과 비크람 요가를 하거나 회사 주변의 동창들과 저녁을 먹는다. 

몸매에 항상 신경을 써서 많이 먹진 않지만 고기류를 좋아하고 와

인과 이탈리안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하루에 보통 석잔 씩 스타

벅스나 커피빈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줄여야 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

다. 운전을 즐기지는 않지만 신도시쪽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대

중교통이용이 너무 힘들어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 업무

시간 중 가끔 짬을 내어 웹쇼핑몰에서 건강이나 미용관련 정보를 

보고 구입한다. 주말 낮에는  영어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남자친구

와 데이트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외여행은 즐기지만 혼자 가는 

것이 편하고 쇼핑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유럽을 좋아한다. 하지만 

일이 바쁠 때는 동경이나 홍콩으로 짧게 가기도 한다. 서른이 넘어

서는 피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화장품을 바꾸고 피부과에 자주 

가기도 하지만 아직 성형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새해 계획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싶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 5Kg 살빼기 

그리고 스페인 여행이다. 

요가: 석 달치를 한꺼번에 등록한 요가 프로그램을 사실은 일주일

에 한두 번 밖에 못 가고 있다. 주변에서 하도 미용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길래 시작했고 자신도 즐겁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헬스클

럽에 오고 가는 시간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갈 시간을 휴대폰 알람

으로 항상 설정해 두었다. 운동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꼭 몸무게를 

재두고 기록해둔다. 

커피: 하루에 보통3잔 이상은 먹는 편이다. 아침에 들러서 테이크아

웃으로 커피와 베이글을 들고 사무실로 가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생크림은 절대 안 먹지만 가끔 바닐라 시럽 추가는 한다. 한동안은 

두유나 저지방우유로 먹기도 했다. 그러나 별 차이를 못 느꼈다. 신

제품이나 계절한정상품이 나오면 꼭 한번씩은 마셔본다. 한달을 따

져보면 먹을 것 지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할인되는 신용카드로 꼭 결제한다. 전에 즐겨 마시던 커피믹스 커

피는 살찔 것 같아 끊었다. 

다이어리: 연초가 되면 좋아하는 캐릭터 작가 디자인의 다이어리를 

꼭 장만하곤 한다. 어릴 때 처럼 유치하게 꾸미지는 않지만 가끔 

그림도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일기도 쓴다. 회사관계의 기록은 

회사에서 지급한 검은 사무용 다이어리에만 쓴다. 가끔 휴대폰에 

메모로 남기기도 하고 SMS를 쓰기도 한다. 남자친구에게 보내거나 

받은 메시지 중 소중한 것은 따로 저장해 두고 가끔은 다이어리에 

옮겨 적기도 한다. 다이어리에 적어둔 개인적 약속이나 친구들의 

경조사는 휴대폰 일정관리에 꼭 옮겨둔다. 

여행: 일년에 한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간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

획해서 가는 거라 꼼꼼히 여행안내서와 사전과 함께 웹사이트에서 

이것 저것 정보를 찾아 출력해 챙겨간다. 예전에 여권을 잃어 버린 

경험이 있어 비상연락처나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둔다. 만약 생리주

기가 겹치면 약을 꼭 준비해둔다. 쇼핑을 즐기기 때문에 환율계산

이나 메모를 위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로밍해서 전화 거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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